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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remenstrual syndrome (PM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PMS, perfection, and anxie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215 college students. The MDQ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APS-R (Almost Perfect Scale-Revised), STAI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 were us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October, 2011. Data analysis included frequency, x2-tes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MS and perfection but there not in anxiety between nurs-
ing college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MS, perfection and 
anxie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MS and anxiety in general college 
students but not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MS and perfection.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o provide 
effective interventions for PMS in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sign nursing interventions that consider per-
fection and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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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많은 가임기 여성들은 월경 전에 유방압통, 복부팽만, 두통, 

사지부종, 피로, 수면장애, 식탐, 짜증, 우울, 불안, 감정 기복 

등의 월경 전 증상을 경험한다. 이처럼 월경 전에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증상, 행동증상, 정서증상을 월경전증후군(Pre-

menstrual syndrome, PMS)이라고 한다(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COG, 2011). 최근 

연구에서 한국 여성의 월경전증후군 유병률은 국제질병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Revision, 

ICP-10)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99%로 나타났다(Choi, 2009). 

대부분의 가임기 여성들이 월경전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간호학 관점에서 월경전증후군은 임상적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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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즉 가임기 여성의 월경전증후

군은 장기적으로 자가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여성 건강문

제이다(Kim, 2006). 더욱이 월경전증후군은 신체적, 심리적

으로 영향을 주어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저하 

시킨다(Choi, 2009). 그러므로 월경전증후군은 가임기 여성

이 폐경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실체적인 건강문제

인 것이다. 하지만 국내 월경전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은 것에 

반해, 한국 여성들은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인지도와 친숙도가 

6%, 7%로 낮게 조사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호주, 홍콩, 

태국, 파키스탄) 여성들의 월경전증후군 인지도(30%), 친숙

도(32%)와 비교했을 때에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Choi, 

2009). 가임기 여성들 중에서도 연령대별로는 여대생 집단

(19-29세)이 월경 전 증상 호소가 가장 많았다(Kim, Nam, 

Oh, & Lee, 2003). 심지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Ahn, Hyun

과 Kim (2005)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 전원이 월경 전에 

불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

전증후군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여대생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 생리적이고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등 월

경 주기에 따른 일반적인 대처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Ahn et al., 2005).

월경전증후군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을 알

고 그에 따라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월경전증후군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

성의 신체 내에서 다양한 체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월경전증후군

의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는 약물이나 관리방법은 없다(Choi, 

2009; Jeong, 2007).

지금까지 보고된 월경전증후군의 주요 발생 원인에는 호르

몬 변화, 신경전달물질 변화, 가족력 등 생물학적 요인(Winer 

& Rapkin, 2006), 식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 요

인(ACOG, 2011; Cho, Kim, Park, & Kang, 2006; Lim & 

Park, 2010), 피임약 복용(Cho et al., 2006), 초경 연령, 월경

주기, 월경량, 월경통 등 월경 관련 특성(Shin, 2005)이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 완벽주의 성향, 성역할 등 심리

사회적 요인도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Cho et al., 2006; Park, Kim, Lee, Park, & Kim, 2009). 

그중에서도 심리사회적인 요인은 생리적인 요인 간의 상호작

용과 변화로 월경전증후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월경전증후군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월경

전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Jeong, 2007), 유병률(Kim et al., 

2003; Park et al., 2005; Shin & Jeong, 2006b), 월경전증후

군의 증상과 태도 및 대처(Ahn et al., 2005; Choi, 2009; 

Song et al., 2013), 월경전증후군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효과 

연구(Kim, 2006)가 있었다. 그리고 월경전증후군과의 관련성 

연구는 영양과 식습관(Kim & Khil, 2007; Lim & Park, 2010), 

인지행동 특성(Kim, 2007), 성역할(Kim, 2007; Shin & Jeong, 

2006a), 스트레스, 불안, 성격 등의 심리적 특성 관련 연구(Cho 

et al., 2006; Park et al., 2009; Son & You, 2008)가 주를 이

루었다. 그러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완벽성과 월경전증후군과

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별히 완벽주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추구할 경

우, 자기 만족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완벽성이 높을 경우에

는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고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 지

나치게 걱정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 결과 지나친 완벽

주의는 불안, 우울, 자살, 섭식장애 등의 적응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Cho, 2002; Slaney, Rice, Mobley, Trippi, & Ashby, 

2001). 뿐만 아니라 Cho (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완벽성

향이 강할수록 월경전증후군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완벽성과 

같은 개인 심리적 특성도 월경전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심리사회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월경전증후군의 관리와 연구가 필요한 

중요 대상자인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월경전증후군, 완벽

성, 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대생 중에서도 많은 

간호대학생이 월경전증후군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Ahn et al., 2005; Shin & Jeong, 2006b; Song et al., 

2013), 간호대학생은 향후 여성 대상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집단이기에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나누어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통해 월경전증후

군의 관리를 위한 간호 실무와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중재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완벽

성, 불안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완벽성, 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완벽성, 불안



 Vol. 19 No. 4, 2013    267

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완벽성, 불안과의 관계: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중심으로

의 차이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완벽성, 불안

의 관계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완벽

성, 불안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중에 조사연구의 수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4곳에서 대상자를 선

정하였다.

표본수는 Cohen (1988)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한 

G*Power 3.1.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독립표본의 차이분석을 

위한 양측검정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중간효과크

기인 .50으로 하였을 때, 각 그룹별 86명, 총 172명이 산출되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한 230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여 217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4.4%), 불완전한 데이

터 2부를 제외한 총 21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월경전증후군 (Premenstrual Syndrome)

월경전증후군 정도는 Moos (1968)의 월경전증후군 측정

도구인 MDQ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를 Kim 

(1992)이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

는 통증(5문항), 집중력 저하(9문항), 행동 변화(5문항), 자율

신경계반응(4문항), 수분정체(4문항), 부정적 정서(7문항), 

각성(4문항), 조절(6문항), 기타 위장계 변화(2문항), 총 9개 

하위영역의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없

다’ 1점에서 ‘활동할 수 없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

전증후군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97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

는 ‘통증’ Cronbach's ⍺=.78, ‘집중력 저하’ Cronbach's ⍺= 

.89, ‘행위변화’ Cronbach's ⍺=.88, ‘자율신경계반응’ Cron-

bach's ⍺=.84, ‘수분정체’ Cronbach's ⍺=.67, ‘부정적 정서’ 

Cronbach's ⍺=.90, ‘각성’ Cronbach's ⍺=.70, ‘조절’ Cron-

bach's ⍺=.82, ‘기타 위장계 변화’ Cronbach's ⍺=.69였다.

2) 완벽성

완벽성 정도는 편향되지 않은 관점에서 완벽주의의 긍정적

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Slaney와 동료들

이(2001) 개발한 APS-R (Almost Perfect Scale-Revised)을 

Kim (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번역본으로 측정하

였다.

이 도구는 개인적으로 설정한 ‘높은 기준(high standards)’ 

7문항, 정리정돈과 조직화를 선호하는 ‘질서(order)’ 4문항, 

스스로 정한 자신의 높은 기준에 계속해서 도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인식인 ‘불일치(discrepancy)’ 12문항, 총 3개 하위영

역의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높은 기준’과 ‘질서’의 점

수가 높을수록 적응적 완벽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불일치’

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완벽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87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높은 기준’ Cronbach's ⍺=.80, ‘정돈’ 

Cronbach's ⍺=.70, ‘불일치’ Cronbach's ⍺=.86이었다.

3) 불안

불안 정도는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

용되는 Spielberger (1983)가 개발한 STAI (State and Trait 

Anxiety Inventory)를 Ahn (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5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승인번호: 11-05)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부하고 

본 연구의 목적, 조사 내용, 비밀유지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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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경 특성은 기술통계인 빈도와 백

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

생의 일반적 특성 및 월경 특성의 차이는 x2검정과 t-test로 분

석하였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완벽성, 불안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간호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완벽성, 불안의 차이는 t-test로 분석

하였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완벽성, 불안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경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18세에서 27세 사이로 평

균 21.2±1.8세였다. 결혼 상태에서 간호대학생(99.1%)과 일

반대학생(100.%)의 대부분이 미혼이었고, 종교에서는 간호

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가 무교,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나

타났다.

대상자의 월경 특성 중, 초경 연령은 10세에서 16세 사이로 

평균 12.7±1.2세였고, 간호대학생은 평균 12.6±1.3세, 일반

대학생은 평균 12.7±1.2세로 나타났다. 월경의 규칙성에서 

간호대학생은 규칙적 59.8%, 불규칙적 40.2%로 분포하였고, 

일반대학생은 규칙적 63.0%, 불규칙적 37.0%로 분포하였다. 

월경 주기에서 간호대학생(48.6%)과 일반대학생(54.6%)은 

28~30일 주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 기간에서 

간호대학생은 4~5일 48.6%, 6~7일 43.0%, 8일 이상 4.7%, 

2~3일 3.7% 순으로 분포하였고, 일반대학생은 6~7일 46.3%, 

4~5일 42.6%, 2~3일 8.3%, 8일 이상 2.8% 순으로 분포하였다. 

월경 정서에서 간호대학생은 ‘불편함’ 42.1%, ‘귀찮음’ 34.6%, 

‘생각만 해도 아픔’ 10.3%, ‘아무렇지도 않음’ 11.2%, ‘우울함’ 

1.9% 순으로 분포하였고, 일반대학생은 ‘불편함’ 33.3%, ‘귀찮

음’ 28.7%, ‘아무렇지도 않음’ 15.7%, ‘생각만 해도 아픔’ 14.8 

%, ‘우울함’ 6.5%, ‘행복함’ 0.9% 순으로 분포하였다. 월경 양

에서 간호대학생(74.8%)과 일반대학생(65.7%)은 월경 양이 

보통인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통에서 간호

대학생은 86.9%, 일반대학생은 82.4%가 월경통을 경험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두 그룹 모두 월경통이 ‘조금 있음’, ‘조금 많

음’, ‘보통’, ‘매우 많음’ 순으로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월경

통을 있을 때 대처하는 행동에서 간호대학생은 ‘누워서 쉬거

나 안정을 취함’ 54.2%, ‘진통제를 복용함’ 51.4%, ‘참고 견딤’ 

30.8%, ‘아픈 부위를 온찜질 또는 마사지 함’ 22.4%, ‘기타’ 

3.7%, ‘조퇴하거나 결석함’ 1.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

생은 월경통이 있을 때 ‘누워서 쉬거나 안정을 취함’ 대처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참고 견딤’ 34.3%, ‘진통제를 복용함’ 

28.7%, ‘아픈 부위를 온찜질 또는 마사지 함’ 15.7%, ‘조퇴하

거나 결석함’ 3.7%, ‘기타’ 0.9%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월경 특성을 비

교한 결과는 결혼 상태, 종교, 초경 연령, 월경의 규칙성, 월경 

주기, 월경 기간, 월경 정서, 월경 양, 월경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x2=6.79, p=.034)과 월경통

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함’ 대처(t=11.54, 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은 월경통 대처 행동으

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방법을 일반대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차이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근 차이는 월경전

증후군 하위 영역 중에서 수분정체(t=3.69, p<.001), 기타 

위장계 변화(t=3.3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 보다 수분정체와 기타 위장관계 변

화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완벽성 차이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완벽성 차이는 완벽성 전체점

수(t=2.14, p=.034)와 하위 영역 중에서 높은 기준(t=2.77, 

p=.006), 질서(t=2.23, p=.02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 보다 완벽성 전체점수와 하위 영

역 중에서 개인적으로 설정한 ‘높은 기준(High standards)’, 

정리정돈과 조직화를 선호하는 ‘질서(Order)’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았다(Table 3).

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불안 차이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불안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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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Menstrual Characteristics (N=2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college students
(n=107)

General college students
(n=108)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18~20
21~23
24~27

34
58
15

(31.8)
(54.2)
(14.0)

53
45
10

(49.1)
(41.7)
(9.3)

6.79 .034

Marital status Not yet married
Married

106
1

(99.1)
(0.9)

108
0

(100.0)
(0.0)

1.01 .498†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Other
None

29
14
10
2

52

(27.1)
(13.1)
(9.3)
(1.9)
(48.6)

22
20
7
1

58

(20.4)
(18.5)
(6.5)
(0.9)
(53.7)

3.27 .538

Menarche (year) 12.6±1.3 12.7±1.2 -0.46 .646

Regularity of
menstruation

Regular
Irregular

64
43

(59.8)
(40.2)

68
40

(63.0)
(37.0)

0.23 .635

Menstrual cycle (day) ≤24
25~27
28~30
≥31
Irregular

2
15
52
16
22

(1.9)
(14.0)
(48.6)
(15.0)
(20.6)

4
13
59
14
18

(3.7)
(12.0)
(54.6)
(13.0)
(16.7)

1.80 .782

Menstrual duration
(day)

2~3
4~5
6~7
≥8

4
52
46
5

(3.7)
(48.6)
(43.0)
(4.7)

9
46
50
3

(8.3)
(42.6)
(46.3)
(2.8)

2.90 .397

Menstrual affectivity Discomfort
Troublesome
Painful
Depressed
Insensitive
Happy

45
37
11
2

12
0

(42.1)
(34.6)
(10.3)
(1.9)
(11.2)
(0.0)

36
31
16
7

17
1

(33.3)
(28.7)
(14.8)
(6.5)
(15.7)
(0.9)

6.88 .202

Menstrual amount Small
Moderate
Large

15
80
12

(14.0)
(74.8)
(11.2)

19
71
18

(17.6)
(65.7)
(16.7)

2.20 .355

Menstrual pain None
Mild
Moderate
Severe
Very severe

14
43
14
25
11

(13.1)
(40.2)
(13.1)
(23.4)
(10.3)

19
44
17
22
6

(17.6)
(40.7)
(15.7)
(20.4)
(5.6)

2.72 .606

Coping method for
menstrual pain

Endure
Take naps or stay in bed
Absence from class
Analgesics use
Hot pack or massage
Other

33
58
2

55
24
4

(30.8)
(54.2)
(1.9)
(51.4)
(22.4)
(3.7)

37
59
4

31
17
1

(34.3)
(54.6)
(3.7)
(28.7)
(15.7)
(0.9)

0.29
0.01
0.67

11.54
1.56
1.87

.593

.950

.683

.001

.212

.212
†Fisher's exact test.

5.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완벽성, 불안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은 완벽성(r=0.34, p<.001), 

불안(r=0.29, p=.002)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완벽성도 불안(r=0.5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간호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정도가 높을수록 완벽성과 

불안의 정도도 유의하게 높았으며, 완벽성 정도가 높을수록 

불안도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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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Premenstrual Syndrome between Nursing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N=215)

Variables

Nursing college students
(n=107)

General college students
(n=108)   t   p

M±SD M±SD

Pain 1.7±0.7 1.6±0.7 1.32 .187

Lack of concentration 1.5±0.7 1.5±0.6 -0.07 .946

Behavior change 2.2±0.9 2.0±0.9 1.76 .080

Autonomic reaction 1.4±0.6 1.4±0.7 -0.06 .950

Water retention 2.0±0.7 1.7±0.7 3.69 ＜.001

Negative affect 1.8±0.7 1.7±0.8 0.83 .405

Arousal 1.4±0.5 1.3±0.6 1.13 .259

Control 1.6±0.6 1.6±0.7 -0.14 .889

Indigestion 2.4±0.9 1.9±0.9 3.33  .001

Total score of PMS 1.7±0.6 1.6±0.6 1.26 .208

PMS=premenstrual syndrome.

Table 3. Differences in Perfection between Nursing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N=215)

Variables

Nursing college students
(n=107)

General college students
(n=108) t p

M±SD M±SD

High standards 2.9±0.4 2.7±0.5 2.77 .006

Order 2.6±0.6 2.4±0.6 2.23 .027

Discrepancy 2.4±0.5 2.3±0.4 0.68 .498

Total score of perfection 2.6±0.3 2.5±0.4 2.14 .034

Table 4. Differences in Anxiety between Nursing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N=215)

Variables

Nursing college students
(n=107)

General college students
(n=108) t p

M±SD M±SD

Anxiety 2.4±0.4 2.3±0.3 0.64 .522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은 불안(r=0.31, p=.001)과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대학생의 

완벽성도 불안(r=0.30, p=.002)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정도

가 높을수록 불안도 유의하게 높았으며, 완벽성 정도가 높을수

록 불안도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

군은 완벽성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월경전증후군과 완벽성, 불

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첫째, 월경전증후군 정도는 간호대학

생이 5점 만점의 평균 1.72점, 일반대학생은 1.62점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은 하나 이상의 월경전증후군을 

100%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반대학생은 98.1% 월

경전증후군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Ahn 등(2005)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은 4점 만

점의 평균 1.86점으로 조사된 것과 연구대상자 전원이 하나 

이상의 월경전증후군 증상을 경험한다고 조사된 결과와도 유

사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Cho (2002)의 

연구에서 월경전증후군이 6점 만점의 평균 2.49점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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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onship among Study Variables in Nursing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Variables Categories   PMS   Perfection Anxiety

Nursing college students (n=107) PMS
Perfection
Anxiety

0.34***
0.29** 0.54***

General college students (n=108) PMS
Perfection
Anxiety

0.11
0.31** 0.30**

 PMS=premenstrual syndrome.
*p＜.05, **p＜.01, ***p＜.001.

난 결과와 Shin과 Jeong (2006b)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이 평균 2.48점으로 중앙값보다 낮게 나타난 결

과와도 유사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전의 연구 중, Lee와 

Kim (1989)의 연구에서는 81.9% 여성이 월경전증후군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처럼 선행연구에서 월경전증후군 정도와 본 연구결과 및 최근 

연구에서 나타난 월경전증후군 정도의 차이는 우선, 조사 대

상자의 특성이 달랐던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 월경전증후군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MDQ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도구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다소 달랐던 점도 차이가 나타난 이유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변화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

에 대한 변화에 좀 더 민감해졌으며, 여성 관련 질환에 대한 지

식도 증대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

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전공 특성 상, 일반대학생에 비해 여성

건강 관련 지식 정도가 높다. 따라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

생의 월경전증후군을 인지하는 데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월경전증후군의 하위 영역별 점수는 간호

대학생은 위장계 변화, 행동 변화, 수분정체, 부정적 정서 등

의 순으로 높았고, 일반대학생은 행동 변화, 위장계 변화, 부

정적 정서, 수분정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간호

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은 위장계 변화와 수분정체 영역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

생에 비해 위장계 변화와 수분정체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중, 여대생을 대상으

로 조사한 연구에서 통증, 부정적 정서, 수분정체의 순으로 월

경전불편감을 경험한다는 보고(Ahn et al., 2005)와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수분정체, 통증, 행동 변화, 

위장계 변화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Song 

et al., 2013). 하지만 월경전증후군의 하위 영역별 점수는 

2000년대 이전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고생을 대상

으로 조사한 Chung (1999)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행동 

변화, 자율신경계 반응, 집중력 저하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고,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Hong, Park, 

Kim, & Kim (1998)의 연구에서는 한국여대생들은 월경기간

에 부정적 정서를 주로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연

구에서 여성들은 부정적 정서보다는 신체적 불편감을 선행연

구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 및 하위 영역별 점수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

를 보이는데, 조사대상자가 달랐던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

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차이와 비교하려는 하위 특

성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월경

전증후군의 하위영역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서로 다른 집단 예를 들어 일부 여대생 또는 미혼여성을 편의 

표집하여 조사하였거나,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을 비슷한 표본 

수로 모집하지 못한 연구들의 비교는 서로 지지 할 수 없는 결

과를 보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완벽성은 간호대학생이 4점 만점의 평균 

2.6점, 일반대학생은 2.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 (200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의 다차원적 완벽성 정도가 7점 만점의 4.1점으로 중앙값 3.5

점보다 다소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완벽성의 

하위 영역에서는 개인적으로 설정한 ‘높은 기준’과 정리 정돈

과 조직화를 선호하는 ‘질서’에서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스로 정한 자

신의 높은 기준에 계속해서 도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인식인 

‘불일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

학생은 적응적 완벽성을 의미하는 ‘높은 기준’과 ‘질서’가 일

반대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부정적 완벽성을 의미하는 

‘불일치’는 두 그룹에서 차이가 없었다(Slaney et al., 200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완벽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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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기는 하나, 적응적 측면의 완벽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완벽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월경전증후군

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불안은 간호대학생이 4점 만점의 평균 

2.4점, 일반대학생은 2.3점으로 두 집단의 불안 정도는 유의

한 차이가 없으며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

경전증후군 관련 선행연구에서 불안 정도를 평가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하지 않아 이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월경전증후군, 완벽성,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은 월경전증후군을 많이 

경험 할수록 완벽성과 불안도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은 완벽성

과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불안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반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과 불안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Lane과 Francis 

(2003)의 연구와 국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009) 

연구에서 불안할수록 월경전증후군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한다

고 보고한 연구결과 및 Cho (200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과 완벽성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Shin (2005) 연구에서 여대

생들의 월경전증후군은 완벽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처럼 월경전증후군은 완

벽성 및 불안과 관련성이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시도된 월경전증후군과 완벽성, 불안

의 관련성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간호대

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완벽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

러므로 월경전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 시, 간

호대학생은 완벽성 영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 관리를 위한 간호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적용할 때에는 완벽성과 불안을 함

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대생들의 완

벽성 정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월경전증후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 전에 완벽성과 불안 정도를 사정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대상자의 월경 관련 특성에서 초경연령은 평균 

12.7세로, Son과 You (2008)의 연구에서 초경연령이 평균 

12.8세로 나타난 결과와 Shin과 Jeong (2006b)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월경전증후군 관련 연구에서 초경연령이 평균 

12.9세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월경 시 통증 경험 유무

를 확인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간호대학생 87.0%, 일반대학생 

89.0%가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hin과 Jeong 

(2006b)의 연구에서 여대생 84.4%, Cho (200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73%가 월경 시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결과보

다 다소 높았다. 그리고 월경통이 있을 때 대처하는 행동 중, 진

통제를 복용하는 간호대학생(51.4%)이 일반대학생(28.7%)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Cho

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57%가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

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Jun (2003)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42.0%가 월경 시 진통제를 복용한다고 보고하였

으며, Kim과 Lee (2002)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 61.5%가 진

통제를 복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많은 여대생이 월경 

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 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할 경

우,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

만 혈중 약물의 농도가 낮아지면 반복 투약을 하거나, 고용량

으로 약물을 투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약물 복용

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단점이 있

을 수 있다(Choi, 2009; Park et al., 2005). 때문에 이러한 결

과는 월경 시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중재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별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의사 처

방 없이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다 효과

적인 간호 교육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근은 완벽성, 불

안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본 연구는 월경

전증후군의 관리를 위한 간호 실무와 연구에서 심리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월경전

증후군과 완벽성, 불안과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완벽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

다. 그러므로 완벽성의 하위영역 중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고 

해서 월경전증후군도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에 

향후 월경전증후군과 완벽성의 하위 영역에 따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즉 월경전증후군과 완벽성의 두 측면에 대한 결론

의 일반화를 위하여 대표성 있는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추

가 반복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여대생이 경험하는 월경전증후군과 완벽성, 불

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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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완벽성, 불안과의 관계: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월경전증후군의 

하위 영역 중, 위장계 변화와 수분정체의 신체증상을 많이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보다 

완벽성의 하위 영역 중,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월경전

증후군을 많이 경험할수록 완벽성과 불안도 높아지는 정적 상

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완벽성과 불안

은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여대생들의 월경전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시, 완벽성과 불

안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세분화된 월경전

증후군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이때 여

대생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여대생 집단 내 다양한 전공 및 특성에 따른 심리사회

적 요인을 반영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 요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 여성의 문화와 심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월경

전증후군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파악된 월경전증후군과 완벽성, 불안에 

따라 차별화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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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It is known that premenstrual syndrome is influenced by biological and psychosocial factors and life 

style.

￭ What this paper adds?
We found that premenstrual syndrome had a correlation with perfection and anxiet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in which perfection and anxiety are considered can be developed to 

reduce premenstrual syndrome and anxiety in college students.


